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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9월 평가원 27~31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

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

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

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

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②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③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④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28.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②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③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④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⑤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29.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② ㉡은 ㉠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③ ㉢은 ㉠과 달리,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④ ㉠과 ㉡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⑤ ㉠과 ㉢은 모두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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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
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31.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작년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 해였다.

② 청중 사이에서는 기쁨으로 인해 환호성이 일어났다.

③ 형님의 강한 의지력으로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④ 나는 그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⑤ 사회는 구성원들이 부조리에 맞서 일어남으로써 발전한다.


